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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역사로의 초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조상이 살아온 역사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가 없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문제를 극복해 왔는가, 즉  옛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부터 배우고자하는 역사는 일본 역사이다. 
이는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과 핏줄이 이어진 조상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조상은 여러분의 부모이다. 부모 위에는 네사람의 조부모가 있다. 
이렇게 세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조상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 일본열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현재 교실에서 책상을 나란히하고 있는 여러분의 
조상은 공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역사는 어느 시대를 보아도 우리들 모두의 
공통된 조상이 살아온 역사이다. 
*일본문명전통 

세계 어느 민족이나 각각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일본에도 자신의 고유한 
역사가 있다. 일본 국토는 옛날부터 문명을 발달시키며 독자적인 전통을 키워 왔다. 
고대 일본은 중국에서 출현한 문명으로부터 겸허하게 배우면서도 자신의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립된 국가를 만들어 착실하게 역사의 발자취를 남겼다.  
그것은 현재에 전해진 문화 유산・역사 유산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구미열강제국의 힘이 동아시아를 삼키려고 했던 근대에 있어서는 일본은 자국의 
전통을 살리면서 서구문명과 조화의 길을 찾아내 근대국가 건설과 독립 유지에 힘썼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 여러나라와의 긴장과 마찰이 따르는 힘든 역사이기도 했다.  
우리 조상들의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오늘날의  일본이 있는 것이다. 
*자기자신의 일로 상상한다 

역사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은 각 시대마다 선조들이 직면했던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상상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역사상 사실이 그냥 암기 해야 할 별 개의 사건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염원이나 동기, 사실과 사실의 연결로 보일 것이다. 깊히 역사를 
탐구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발견이나 다양한 관점과도 접할수 있게 될 것이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미래을 향한 과거의 사람들과의 대화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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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원시와 고대의 일본 
제 1 절 일본의 여명기 
제 2 절 고대국가의 형성 
6 야마토조정과 고분의 확대 
야마토조정에 의한 국내통일 
중국의 역사서에서 「왜국(倭國)」이라고 불리었던 일본은 4 세기 무렵, 중국의 
문자기록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이 기간에 중국은 국내가 분열하여 
대외적인 영향력이 약해져 있었다. 
바로 그 시기, 한반도는 북부에서는 고구려가 강국이 되었고 남부에서는 백제나 신라가 
대두되어 통일국가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주변각국의 움직임에 맞추듯이  
일본열도에서도 작은 나라를 합하여 통일국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그 
움직임의 중심은 야마토(奈良県)를 세력의 기반으로 하는 「야마토조정」이라고 불리는 
정권 이었다. 

야마토조정의 시초에 대해서는 당시의 문자기록은 없다. 그러나, 야마토조정이 
강대한 정권이 된 시기가 4 세기 전반 무렵이라는 것은  다음에 서술할 고분의 보급 
상황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 
 
7 야마토조정과 동아시아 
백제를 도와서 고구려와 싸우다 
고대 한반도 국가들이나 일본은 중국의 동향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 220 년에 
한(漢)나라가 멸망한 후 약 400 년간 중국에는 많은 작은 나라로 나뉘거나 남북으로 
나뉘어 싸우는 내란시대가 계속되어 주변 여러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4 세기이후 한반도 북부의 고구려가 점차로 강대해 졌다. 고구려는 
4 세기 초에 한반도 내에 있던 중국영토인 낙랑군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4 세기 말에는  
한반도 남부의 백제까지도 공격했다. 백제는 야마토조정에 구원을 청했다.  
일본열도 사람들은 원래 귀중한 철의 자원을 찾아서 한반도 남부와 깊은 교류가 
있었으므로 야마토조정은 바다를 건너 한반도에 출병했다. 그 때 야마토조정은 한반도 
남부의 임나(가야)라고 하는 곳에 거점을 구축했다고 여겨진다. 

야마토조정의 군세는 백제를 도와서 고구려와 심하게 싸웠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호태왕)의 비문에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는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지만 백제와 야마토조정 군세의 저항에 부딪쳐 한반도 남부의 
정복은 이룰 수 없었다. 
 
 
왜국(倭國)의 다섯 왕에 의한 조공 
5 세기 중엽, 중국에서는 한(漢)민족의 남조와 유목민인 북조에 나뉘어 싸우는 남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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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맞이했다. 남조 역사서에는 왜국(倭國)의 다섯 왕이 열번 가까이 사자를 보냈던 
일이나 야마토조정의 지배가 확대되는 상황이 쓰여 있었다. 야마토조정이 일부러 
남조의 조공국이 된 것은 고구려에 대항하고 한반도 남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신라의 대두와  임나(가야)의 멸망 
한반도는 3 개 나라가 분립되어 있었는데 6 세기가 되면 한반도 남부에서는 신라가 
세력을 확장한다. 고구려나 신라에게 압박받은 백제는 신라에 대항했지만 힘든 입장에 
처한다. 백제로부터는 구원을 청하는 사자가 잇달아 일본열도로 왔다. 

신라는 임나(가야)까지도 위협하게 되었다.  562 년에 결국 임나는 신라에게 
멸망당하고 야마토조정은 한반도에서의 거점을 잃는다. 
 

귀화인과 불교 전래 

5 세기부터 6 세기에 걸쳐서 야마토조정이 한반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결과, 
한반도를 통해 중국의 진보된 문화가 일본으로 전래되었다. 

중국이나 한반도로부터 일가족이나 집단으로 일본에 이주한 귀화인 

(도래인[渡來人])은 토기나 금속기의 가공, 토목건축 등의 기술을 전하고 한자로 

쓰이는 조정의 문서 작성에도 힘을 발휘했다. 한자사용의 정착과 함께 유교에 관한 
책도 전해졌다. 

또한 6 세기에는 백제의 왕이 일본에 지원을 청할 때 불상과 경전을 야마토조정에 
헌납하여 불교가 일본에 전래되었다. 
 
제 3 절 율령국가의 성립 
8 쇼토쿠태자의 신정 
호족의 싸움과 수(隋)나라의 중국통일 
6 세기가 되자 야마토조정을 지탱하던 유력한 호족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다. 특히 
불교가 전해지자 불교를 타국에 의거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소가씨(蘇我氏)와 

예로부터의 일본 신들에게 노여움을 산다고 하여 반대하는 모노노베씨(物部氏)가 

대립했다. 소가씨는 귀화인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양자는 결국 무력으로 싸워, 

소가씨가 모노노베씨를 무너뜨렸다.  

6 세기말, 중국대륙에서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589 년에 수(隋)나라가 중국전토를 
약 300 년만에 통일한 것이다.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수나라의 출현은 동아시아 각국에 
있어서는 커다른 위협이었다. 한반도의 백제, 고구려, 신라는 수나라에 조공했다. 
일본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태도를 강요받게 되었다. 

 
쇼토쿠태자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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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로에 서 있던 일본에 나타난 것이 쇼토쿠태자(우마야도황자 [廐戶皇子(구호  

황자)]라는 젊은 지도자이었다. 쇼토쿠태자는 황족 중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한꺼번에 
열사람의 호소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전설이 남아있을 정도로 총명한 인물이었다.  
최초의 여제인 스이코천황(推古天皇)이 즉위하자 593 년에 쇼토쿠태자는 천황을 

도와주는 섭정을 하게 되었다.  

600 년에 쇼토쿠태자는 수나라에 사자(遣隨使)를 보냈다. 일본이 중국 왕조와 교섭을 

갖게 된 것은 120 년만의 일이었다. 수나라의 강대함을 안 쇼토쿠태자는 일본이 독립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대륙으로부터 뛰어난 문화나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관위 12 계(冠位十二階)와 1 7 조 헌법  

쇼토쿠태자는 수나라와 대등한 외교를 진행하기 이전에 우선 국내 개혁에 착수했다. 
소가씨와 혈통을 이은 태자는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와 협력하면서 정치를 폈지만 

태자정치의 실질적인 의도는 호족의 힘을 누르고 유교나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드리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603 년에 쇼토쿠태자는 유력한 호족이 관직을 차지한 지금까지의 체제를 고치고 
출신이나 가문에 상관없이 나라를 위하여 뛰어난 일을 한 인물을 관리에 채용하는 
관위 12 계(冠位十二階)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은 관리의 지위를 12 개 단계에 나누고 

관의 색깔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어서 604 년에 쇼토쿠태자는 17 조헌법을 제정했다. 그 내용은 호족들이 싸움을 

그만두고 사람들이 화(和…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겄)의 정신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할 것등을 바라는 것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관리의 마음가짐과 국가의 

이상이 나타났다. 화(和)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은 그 후 일본사회의 전통이 되었다. 
 
9 견수사와 「천황」호의 시작 
견수사 파견 
국내개혁에 성공한 쇼토쿠태자는 607 년에 재차 견수사를 파견했다. 그 대표자로서 
선발된 사람이 오노노 이모코(小野妹子)이다. 그는 지방 호족출신으로 관위 12 계제도에 

따라 재능을 인정받아 발탁된 인물이었다. 

이 때 수나라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는 「해 뜨는 나라의 천자, 해가 지는 나라의 

천자에게 글을 부친다. 잘 있느냐」  라고 쓰여 있었다. 쇼토쿠태자는 서면의 글에서  
대등한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수나라에 결코 복종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었다. 

수나라의 황제 ・ 양제(煬帝)는 이 편지를 무례하다고 하여 격노했다. 조공국인 

왜국(倭國)이 황제 별칭인 “천자”라는 칭호를 자기 스스로 군주의 칭호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중국인의 관념으로는 황제는 세상에 단 한명 밖에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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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제는 고구려와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고구려가 손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중하고 귀국하는 오노노 이모코에게 답례의 

사자를 딸려 보냈다. 

 

「천황」호의 시작 

다음해인 608 년에 세번째 견수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그 때 서면의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문제였다. 중국 황제의 노여움을 산 이상 중국의 군주와 똑같은 칭호를 쓸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다시 왜왕의 칭호에 돌아가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自國)의 
지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았다. 일본이 대륙의 문명에 
흡수되어 고유한 문화를 잃게 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때의 편지에는 
「동쪽의 천황, 정중하게 서쪽의 황제에 말씀드린다」 라고 썼다. 황제라는 문자를 
피함으로써 수나라 입장을 배려하면서도 그에 못지않는 칭호를 씀으로써 양국이 
대등하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이 것이 천황이라는 칭호가 쓰이게 된 시초가 된다. 일본의 자립자세를 나타낸 천황 
칭호는 그 후에도 계속되어 중단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쇼토쿠태자와 불교와 고래(고유)의 신들 
쇼토쿠태자는 607 년에 호오류우지(法隆寺)를 건립하는 등 소가씨와 함께 불교를 

두텁게 신앙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쇼토쿠태자는 일본 고유의 신들을 소중히 모시는 
것도 잊지 않았다. 같은 해, 스이코천황은 전통신들을 계속해서 모실 것을 맹세했다. 

이와 같은 쇼토쿠태자의 태도는 외국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국의 문화를 

버리지않는 일본의 전통으로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쇼토쿠태자는 내정과 외교에서 모두 일본 고대국가의 설계도를 그린 지도자였다. 

쇼토쿠태자가 활약한 7 세기에는 정치나 문화의 중심지가 아스카지방에 있었으므로 그 
시대를 아스카시대(飛鳥時代)라고 한다. 

 

10 대화 개신 
７세기의 동아시아 
수나라는 고구려에 대군을 보내는 등의 무리가 원인이 되어 30 년정도로 멸망한다. 그 
후 중국을 통일한 것은 당(唐)나라이다. 당나라는 수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아 황제를 
중심으로 법률, 호적, 병역, 과거등 잘 정비된 국가제도를 구축했다. 
일본으로부터는 견수사에 잇달아 견당사(遣唐使)가 파견되었고 동행한 유학생이나 

승려들이 현지에 체재하며 뛰어난 당나라의 제도를 배웠다. 

7 세기 중엽이 되면 국력을 기른 당나라는 대립하는 고구려를 공격한다. 한반도 

3 국에는 긴장이 고조되었고 일본도 위기에 대비하여 국가체제를 강화해야만 했다. 

 



6 

소가씨의 횡포 

한편, 쇼토쿠태자 사망후 소가씨 일족의 횡포는 극치에 달한다. 소가노 우마코 

(蘇我馬子)의  아들 에미시(蝦夷)는 마치 천황같이 행동하며 자기 아들들을 모두 

왕자라고 부르게 했다. 에미시의 아들인 이루카도 쇼토쿠태자의 장남인 

야마시로노오에 왕(山背大兄王)를 비롯한 쇼토쿠태자 일족을 남김없이 모두 죽였다.  
마침내 쇼토쿠태자의 이상을 이어받아 소가씨를 억누르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기운이 생겨났다. 그 무렵, 쇼토쿠태자가 파견한 유학생들이 
잇따라 귀국해 발전된 당나라의 정치 제도를 전한 것도 개혁 기운을 고양시켰다. 
 
대화개신(大化 改新) 
소가씨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계획을 마음에 품은 것은 나카노오에 황자(中大兄皇子)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中臣鎌足)였다.  645 년에 나카노오에 황자는 궁정에서 소가노 

이루카 (入鹿)를 토벌하였고 그 소식를 들은 에미시는 자해했다. 이리하여 소가씨는 

멸망했다. 

그 해 조정은 일본에서 최초의 연호를 만들어 「대화 원년」이라 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왕조가 정한 것과는 다른 독자적인 연호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한 나라는 

일본 뿐이었다. 

다음해에는 지금까지 황족이나 호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백성을 국가가 직접  

통치하는 공지・공민의 방침을 제창했다. 

대화원년에 시작된 이 개혁을 대화개신이라 한다. 대화개신은 쇼토쿠태자 이래의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천황과 신하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독자적인 
국가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11 일본이라는 국호의 성립 
백촌강(白村江) 전투와 국방의 준비 

7 세기 중엽,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백제를 공격했다. 일본과 
300 년의 친교가 있던 백제가 멸망하고 한반도의 남부가 당나라의 지배하로 들어가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는 위협적이었다. 그래서 나카노오에 황자(中大兄皇子)를 중심으로 

한 조정은 백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병사와 물자를 배로 보냈다. 당・신라의 

연합군과 663 년에 한반도 남서부의 백촌강(白村江=지금의 금강)에서 결전하여 이틀 

동안의 장렬한 싸움 끝에 일본 측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다(백촌강 전투). 일본 군선 

400 척이 타올라 하늘과 바다가 화염으로 새빨갛게 물들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백제는 

멸망했다.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했다. 

한편, 백제로부터는 왕족이나 귀족을 비롯해 평민들까지도 일본으로 망명해 왔다. 그 

중의 일부는 오우미(시가현), 일부는 동국에 정주했다. 조정은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정치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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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촌강 패배는 일본으로서는 큰 충격이었다. 당과 신라의 내습을 우려한 일본은 

큐슈에 사키모리(바닷가를 지키기 위하여 동일본 지역에서 징발한 병사) 배속시키고, 

미즈끼(큐슈의 大宰府를 방위하기 위해 쌓은 토루(土壘)와 성)를 만들어 거국적으로 

방위에 진력했다. 나카노오에 황자는 수도를 아스카에서 오우미로 옮기고 즉위하여 
텐치천황(天智天皇)이 되었다. 천지천황은 한층 더 국내 개혁에 힘써 전국적인 호적을 

만들었다. 
 
임신의 난 
천지천황 사망 이후, 672 년에 천황의 아들인 오오토모 황자(大友皇子)와  천황의  

남동생인 오오아마노 황자(大海人皇子)사이에 황위 계승을 둘러싼 내란이 일어났다.  

그것을 임신(壬申)의 난이라고 한다. 오오아마노 황자는 지방호족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고 기민하게 대처해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러한 싸움 가운데 호족들은 분열되어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되었다. 이리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나라 전체의 발전을 
꾀하는 체제가  확립되어 갔다. 
 
천무천황과 지통천황의 정치 
내란에 승리한 오오아마노 황자는 텐무천황(天武天皇)으로 즉위하여 황실의 지위를 

높이고 공지・공민을 목표로 한 개신의 움직임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천무천황은 중국의 율령제도(律令制度)를 본뜬 국가법률 제정과 나라의 역사서 편집에 

착수했다. 또한 나라를 운영하는 관리의 지위나 승진제도를 정하여 호족들을 이 제도 

안에 편입시켰다. 

천무천황 다음에 황후인 지토오천황(持統天皇)이 즉위하고 개혁을 이어받았다.  
지토오천황은 수도로 나라분지(奈良盆地) 남부에 후지하라쿄(藤原京)를 건설했다. 

이것은 처음으로 중국을 본 떠서 만든 대규모의 수도 건설이다. 이렇게 쇼토쿠 태자의 
신정 이래 국가의 건설이 완성에 가까워졌다. 일본이라는 국호가 사용되도록 된 것도 
이 무렵이라 한다. 
 
제 4 절 율령국가의 전개 
16 무사의 등장과 원정(院政) 

무사의 등장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 년∼1185 년)에는 병역의무가 폐지되고 대외적인 위기도 

적었으므로 변경지방을 제외하고 국가 정규군은 두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도 있고해서 

수도나 지방에서는 모두 점차 치안문란이 눈에 띄게 되었다. 

그래서 國司(지방장관)로서 지방에 부임하여 그대로 정주한 일족이나 지방 호족 중에는 

자기소유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집단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것을 

武士라 한다. 무사는 중앙귀족의 혈통을 이어받고 지도자로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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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로 하여 주종관계를 맺고 무사단을 형성했다.  

그 중에서도 천황 후손으로 생각되는 겐지(源氏)와 헤이씨(平氏)가 통솔하는 무사단이 

유력했다. 

원정 (院政) 

11 세기 중엽을 지나 200 년만에 후지와라씨를 외척으로 하지 않는 고산조오 천황 
(後三條天皇)이 즉위하여 국정의 실권을 쥐었다. 이에 의해 천황의 외척으로서 권력을 

휘둘렀던 후지와라씨의 세력을 억누르게 되었다. 천황은 정치개혁에 나서 후지와라씨 
장원을 포함한 많은 장원을 정리하는 법령을 내렸다. 

그 흐름을 이어받은 시라카와(白河) 천황은 황위를 물려준 후에도 상황 (上皇)으로서 
천황의 배후에서 강력한 정치를 펼쳤다. 상황이나 상황이 거주하는 궁궐을 
“원(院)”이라고 칭했으므로 그러한 정치를 원정이라고 한다. 섭정, 관백(關白)정치는 

천황 외척이 실권을 쥐는 정치였지만 원정은 천황의 친족이 조정의 관례에 얽매이지 

않은 대담한 정치를 펼쳤다. 그런 이유로 후지와라씨의 세력은 쇠퇴했다. 

무사의 대두  

이윽고 무사는  조정이나 “원”의 무관으로서 발탁되어 궁중이나 귀족들의 호위 임무를 

맡게 되었다. 지방에서도 지방장관의 지휘하에 들어가 도둑을 단속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무사라는 신분이 점차 인정받도록 되었다. 

10 세기 중엽, 관동지방의 호족・타이라노 마사카도(平將門)와 세토우치 (瀨戶 內) 

지방의 원래 지방장관・후지와라노 스미토모(藤原純友)가 무사단을 인솔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반란을 진압할 때도 중앙 귀족들은 무사의 힘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11 세기 후반에는 동북지방에서 2 번에 걸친 전란이 생겨 칸토오 (關東) 지방의 

무사들을 인솔하여 그것을 진압한 미나모토노 요시이에(源義家)가 그 지방 무사들의 
신망을 모으게 되었다. 
 
당나라 멸망과 송나라 건국 
중국에서는 907 년에 당나라가 멸망했다. 약 300 년에 걸쳐서 동아시아에 군림해 왔던 
왕조의 소멸은 주변 각국에 있어서도 큰 사건이었다. 그 후 약 반세기동안 중국에서는 
여러 왕조가 흥망을 거듭하는 혼란기가 계속되다가 979 년에 송나라가 중국전토를 
통일했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분열되어 쇠퇴하고 936 년에 고려가 한반도를 
통일했다. 
 
제 2 장 중세의 일본 
제1절 무가 정치의 시작 
20 원구(元寇) 
몽골제국 
13 세기 초, 몽골고원에 징기스칸이 몽골제국을 건립했다. 몽골제국은 무적의 



9 

기마군단을 각지에 침공시켜 순식간에 서아시아에서 중국까지 유라시아 대륙에서 
동서에 걸친 광활한 영토를 구축했다. 그와 같은 움직임에 유럽 사람들조차도 겁내어 
몽골인을 두려워했다. 몽골제국 제 5 대 황제인 쿠빌라이・한은 대도(大都…지금의 
북경)라는 수도를 만들고 국명도 중국을 따라 원(元)이라 했다. 
원구 
쿠빌라이는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를 확대하여 독립을 유지하고 있던 일본 마저도 
정복하려고 기도했다. 쿠빌라이는 우선 일본에 자주 사자를 보내어 복속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조정과 가마쿠라막부는 일치되어 계속하여 그것을 거절했다. 막부는 
집권자인 호조 도키무네(北條時宗)를 중심으로 원나라의 내습에 대비했다. 

원의 군은 1274(文永 11)년과  7 년후인  1281(弘安 4)년 2 번에 걸쳐 대규모 해군을 
준비하여 일본을 공격했다. 일본측은 약탈과 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신병기에도 
시달렸다. 그러나 가마쿠라막부의 무사들은 그것을 국난으로서 받아들여 용감하게 
싸웠다. 또한, 두 번 모두 원나라의 군은 그 후 「神風」이라고 불리게 된 폭풍우가 
덮쳐 패배했다. 그렇게 일본은 독립을 지킬 수가 있었다. 이 두 번에 걸친 원군의 
내습을 「원구」라고 한다. 
역사의 명장면  몽고 내습 
원군의 두 번에 걸친 내습은 각각의 연호를 따서 분에이(文永)의 役과 고오안 (弘安)의 
役이라고 불린다.  
분에이(文永)의 역에서는 약 3 만명의 병사들이 900 척의 배를 타고 습격해 왔다. 원군은 
쓰시마(대마도), 이키를 점령하고 큐슈북부의 하카타항에 상륙하여 그에 맞서 싸우는  
막부군을 괴롭혔다. 그 전법이란 북이나 징을 치고 독을 바른 화살과 화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측 저항도 강하고 갑자기 폭풍우가 덮친 것도 있어서 
원나라군은 큰 피해를 내고 퇴각하게 되었다. 
고오안 (弘安)의 역에서는 14 만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4400 척의 배를 타고 큐슈북부로 
공격해 왔다. 그러나 하카타만 연안에 석루를 쌓는등의 방비가 있었고 충분한 준비를 
한 일본의 막부 무사들이 끝까지 용감하게 싸워 원나라군의 상륙을 막아냈다. 
일본측은 한밤중의 어두운 틈타 적의 배에 침입하여 충분히 벤 후에 배에 불을 붙이고 
되돌아왔다. 거기에 또 폭풍우가 겹쳐 원군은 큰 피해를 입고 도망갔다. 
무사들의 용감한 전투나 폭풍우, 게다가 원군이 해전에 익숙치 않았다는 것이나, 
몽골인 이외의 병사가 많이 섞여 있어서 통솔력이 결여된 것도 일본 승리의 한 요인이 
되었다.  
 
 
제 2 절 무사정치의 움직임 
23 무로마치 막부 
감합(勘合)무역과 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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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기 후반, 중국에서는 한(漢)민족들의 반란에 의해서 원나라가 북방으로 쫒겨나고 
명(明)나라가 건국되었다. 명나라는 일본에 왜구 단속을 요구해 왔다. 왜구란 이 무렵에 
한반도나 중국 연안에 출몰하던 해적집단을 말한다. 그들에는 일본인 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시카가 요시미쓰 (足利 義滿)는 즉시 이에 응하여 왜구를 금지시키고 명나라와의 
무역(일명무역)을 시작했다. 이 무역은 왜구와 구별하기 위하여 合札로 된 증명서 
(勘合)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합무역이라 불린다. 일본은 도검・동・유황・칠공예 제품등을 
수출하고, 동전・견직물・서화등을 명나라로부터 수입하여 무로마치 막부의 중요한 
재원으로 삼았다. 막부의 힘이 쇠퇴하자 지방 영주인 오오우치(大內)씨가 무역 실권을 
장악했다. 

16 세기 중엽, 감합무역이 정지되자 다시 왜구가 번성했는데 그 구성원의 대부분은 
중국인이었다. 왜구가 한반도로부터 중국연안을  어지렵힌 것을 원인으로 명나라는 
국력이 약화되었다. 
 

26 오우닌(應仁)의 란과 전국시대의 지방영주 

조선과 류큐왕국 

한반도에서는 14 세기에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무너뜨려 조선국(이씨 조선왕조)을 건국 

했다. 조선도 명나라와 같이 일본에 왜구의 금지와 통교를 요구해 왔다. 막부가 이에 

응한 결과, 일조(日朝)무역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6 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과 조선 

간에 마찰이 생겨 조선과의 무역은 시들어지게 되었다. 

오키나와에서는 15 세기 전반에 쇼오(尙)씨가 3 세력을 통일하여 류큐(琉球)왕국을 

세웠다. 류큐왕국은 슈리(首里)를 수도로 하여 일본이나 명나라와 국교를 맺었다. 또한, 

먼 동남아시아까지도 배를 보내 중계무역으로 활약하고 번영했다. 

 

제 3 장 근세의 일본 

제 1 절 전국시대에서 천하통일에 향하여 

30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정치 

조선으로의 출병 

약 100 년만에 일본통일을 이루고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기세를 떨쳤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중국 명(明)나라를 정복하고 천황과 함께 중국대륙으로 이주 하여 

동아시아에서 인도까지 지배하고자 하는 거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 1592 

(분로쿠원[文祿元])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15 여만명의 대군을 조선에 보냈다. 카토 

키요마사(加藤淸正)나, 코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등의 장수를 인솔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군 세력은 순식간에 수도의 한성(지금의 서울)을 함락시키고 조선 북부까지 

진군하였다. 그러나 조선측의 이순신이 인솔하는 수군의 활약, 민중의 저항, 조선에 

대한 명나라의 원군등으로 불리한 전투가 되어 명나라와의 평화 교섭을 위하여 병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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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하였다(임진왜란). 

그러나 명나라와의 교섭은 성립되지 않았고 1597(케이쵸[慶長]2)년에 토요토미 히데 

요시는 재차 약 14 만명의 대군을 파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선 남부에서 앞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다음해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여 병사를 철수했다(정유재란). 

2 번에 걸친 출병으로 조선의 국토나 사람들의 생활은 두드러지게 황폐해 졌다. 이 

출병에 막대한 비용과 병력을 낭비한 토요토미 히데요시 일족의 지배는 흔들렸다. 

 

아리타야키 

그 당시 포로로서 일본에 끌려 온 조선의 도공에 의해 도자기 기술이 전파되고 다도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제 2 절 토쿠가와 막부의 정치 

34 쇄국하의 대외관계 

조선조・류큐・에조치 

토쿠가와 막부는 토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시대에 쓰시마(대마도)의 소오(宗)씨를 

통하여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출병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했다.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맺고 조선으로부터는 장군의 대가 바뀔 때마다 조선통신사라고 불리는 

사절이 에도(江戶)를 방문하여 각지에서 환영을 받았다. 또한 부산에서는 소오씨의 

왜관이 설치되어 약 500 명의 일본인이 거주하여 무역이나 정보 수집에 종사했다. 

17 세기 초, 사쓰마번(지금의 카고시마현)은 병사를 보내 류큐왕조인 쇼오(尙)씨를 

복종시켰다. 류큐왕조는 토쿠가와 막부에 대해서도 신하(臣下)로서의 예의를 갖췄다. 

그러는 한편, 류큐왕조는 새롭게 중국에 성립된 청(淸)나라에도 조공했는데 토쿠가와 

막부는 류큐왕조가 중개하는 청과의 무역에 대한 이익을 위하여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다. 

에조치(호까이도) 남부를 지배한 마쓰마에번은 어업에 종사하는 아이누족과 교역하여 

해산물이나 털가죽등을 입수했다. 아이누족은 치시마(千島)열도나 카라후토(사하린), 

나아가서 중국의 동북부등과도 교역했으므로 일본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에조노시끼라고 불리는 중국산 직물도 유입했다. 아이누족은 마쓰마에번의 불공정한 

무역방침에 반발하여 샥샤인을 지도자로 한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샥샤인의 란) 

 

제 4 장 근대 일본의 건설 

제1절 구미 진출과 토쿠가와 막부 말기의 위기 

47 사쓰마, 조오슈 동맹과 토쿠가와 막부멸망 

막부는 왜 쓰러졌을까?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1794~1858)가 내항하여 개국을 요구한지 15 년 뒤 

토쿠가와 막부는 멸망했다. 구미열강이 몰려온 후 이씨조선은 44 년 후에 멸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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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는 멸망할 때까지 72 년간이나 살아남았다. 이들에 비하면 일본의 토쿠가와 막부는 

아주 짧은 기간에 쓰러진 셈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가?  

여러각도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조나 청조에는 과거라는 시험제도가 있어서 전국의 우수한 인재가 중앙으로 

모여들었다.  그 때문에 황제나 국왕이 강력한 힘을 갖는 반면, 지방의 대항세력은 

약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과거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각지의 지방영주 밑에서 

많은 인재가 양성되어 지방에서도 큰 힘을 쌓을 수가 있었다.  

또한, 일본에는 황실제도가 있어 전국의 무사들은 궁극적으로는 천황을 섬기는 

입장이었다. 황실에는 정치 실권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권위의 상징이었다. 그 때문에 

열강의 압력이 높아지면 막부의 권위는 쇠퇴하지만 막부를 대신하여 황실이 일본 

통합의 중심이 되므로 정권 이동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제 2 절 메이지 유신 

51 근린제국(近隣諸國)과의 국경 확정 

대만출병과 류큐 

일본은 청나라과의 국교수립을 위하여 1871(메이지 4)년 일청수호조약을 맺었다. 

이것은 국제법 원리에 의거하여 양국의 대등관계를 정한 조약이었다.  

같은 해 류큐도민 66 명이 대만에 표착하여 54 명이 대만 주민에게 살해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류큐는 일본과 청나라의 양쪽에 복속되어 있었다. 일본은 류큐도민 

살해의 책임을 청나라에 물었지만 청나라는 대만 주민을 「국가통치가 이르지 않는 

자」라고 하여 책임을 회피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대만 주민을 처벌하는 것은 일본의 의무라 하여 1874 년에 

대만에 파병했다(대만출병). 이 충돌은 근대 국민국가 관념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던 청나라와 일본의 사고방식 차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청과의 협의 결과, 

문제는 해결했지만 청나라는 이 일을 계기로 류큐도민을 일본국민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일본은 1879(메이지 12)년 류큐를 일본영토로 하고 오키나와현(沖繩縣)을 

설치했다(류큐처분). 

그리하여 일본은 근린제국(近隣諸國) 사이에 있는 국경을 거의 확정는데 성공 했다. 

 

조선과의 외교 

메이지정부는 메이지유신 직후인 1868 년에 새롭게 조선과 국교를 맺기 위해 사절을 

파견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이 준비한 국서에 부적절한 문자가 써 있다는 이유로 

외교관계 맺을 것을 거부했다. 일본정부는 조선과의 외교에서는 처음부터 실패한 

것이었다. 

 

② 일본사절이 지참한 국서에 일본천황을 가리키는 “황”자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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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황제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문자로 되어 있었으므로 조선왕조는 수용할 

수가 없었다.  

 

52 이와쿠라 사절단과 정한론 

이와쿠라 사절단 

1871(메이지 4)년, 廢藩置縣(藩을 폐하고 縣을 둠)한 후  신정부로서 정식으로 조약 

체결국을 방문하여 동시에 조약개정의 예비교섭을 위한 특명 전권 대사인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를 대표로 하는 오오쿠보 토시미치(大久保利通), 키도 타카요시 

(木戶孝允)등의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에 파견되었다(이와쿠라 사절단). 사절단은 

유학생을 포함해 총 110 명으로 구성되었다. 

사절단은 2 년 가까이 구미문명을 실제로 배운 결과 구미와 일본의 문명진보 차이는 

약 40 년정도로 추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대산업 확립(“國]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구미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한론(征韓論) 
그러나 일본국내에서는 1873(메이지 6)년, 일본의 개국 권고를 거절해 온 조선의 태도를  
무례하다고 하여 士族(메이지 유신이후에 옛 무사계급에게 주어졌던 신분)들 간에 
무력을 배경으로 조선에 개국을 강요하는 「정한론(征韓論)」이 일어났다. 폐번으로 
실업한 사족들은 징병령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무사의 긍지가 손상되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조선과 싸워서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나타내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이 기대를 건 사람은 사절단의 부재중 정부를 지키고 있었던 사이고 

타카모리(西鄕隆盛)였다. 사이고는 정부에서는 근대국가를 이루는 개혁을 

진행시키면서도 사족들의 정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들의 사회적인 역할과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이고는 스스로 사절로서 조선조에 갈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이타가키 

타이스케 (板垣退助), 에토오 신페이 (江藤新平)등 다른 참의들도 그에 동의하여 정부 

결정을 얻어냈다. 사이고 자신은 전쟁을 각오한 교섭으로 조선에 문호를 개방하고자 

했다. 

 

정부의 분열과 세이난(西南)전쟁 

그러나 구미각국의 강대한 군사력을 눈으로 보고 귀국한 오오쿠보 토시미치, 이와쿠라 

토모미 등은 우선 국력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출병으로 인한 구미열강의 

간섭 초래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조정이나 정부내부를 공작하여 閣議에서 정식 결정된 사이고의 

사절파견을 연기했다. 이에 분노한 사이고와 에토오 신페이, 이타가키 타이스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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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직을 사임하였다. ①  

1876(메이지 9)년, 정부는 구(舊)번대신 사족들에게 지급하던 봉록을 일시금 지급으로 

대신하고 중지했다(질록처분). 그것을 불만스럽게 여긴 각지의 사족들은 정부에 

반대하는 병사를 일으켰지만 진압되었다.  사이고는 카고시마(鹿兒島)에 돌아와서 

사학교를 열고 있었는데 불만을 가진 전국의 사족들은 사이고에게 기대를 모았다. 1877 

(메이지 10)년에 카고시마의 사족들은 사이고를 지도자로 하여 병사를 일으켰으나 

징병된 평민들로 구성된 정부군에게 폐배했다(세이난 전쟁). 그 이후 사족들의 

무력저항은 완전히 사라졌다. 

 

① 그후 일본은  1875 년에 조선의 강화도 앞바다에 군함을 파견하여 무단으로 주변의 

연안을 측량하는 등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군함이 포격되어 교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화도사건). 이것을 이유로 일본은 다음해인 1876 년에 일조수호조약을 맺고 조선을 

개국시켰다. 이것은 조선으로써는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제 3 절 입헌국가의 출발 

인물 칼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가난한 소년시대● 

메이지국가 건설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 년)는 

토쿠가와 막부 말기의 조오슈번(長州藩)에서 무사보다 신분이 낮은 보병의 아들로 

자랐다. 처음으로 에도(江戶)에 가는 경사에서 하기(萩)지방의 명물인 「뱅어」를 먹고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할 만큼 가난했다. 

청년이 된 이토는 요시다 쇼인(吉田 松陰)의 쇼카손 주쿠(松下村塾)에서 학문을 배웠다. 

사람이 출세하는 것은「뛰어난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는 젊었을 

때부터 많은 선배들과 접하여 그 재능을 인정받았다.  

토쿠가와 막부를 토벌하는 운동을 하는 가운데 키도 타카요시(木戶孝允)에게 발탁되어 

메이지 신 정부에서는 28 세로 효오고현(兵庫縣) 지사가 되었다. 그후 오오쿠보 

토시미치 (大久保利通)에게도 재능을 인정받아 젊은 나이로 참의(현재의장관)가 되었다.  

●절찬받은「일장기」연설● 

이와쿠라 사절단이 구미에 2 년 가까이 파견됐을 때, 이토는 대사인 이와쿠라 토모미(岩 

倉具視)에 버금가는 부사가 되었다. 그 때 영어를 할 줄 아는 이토는 사절단을 대표 

하여 연설했다. 

그 중에서 이토는 수백년 이어진 일본의 오래된 제도는「탄환 하나도 발사되지 않고, 

피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고 철폐되었다」(廢藩置縣(“번(藩)”을 폐지하고 현(縣)을ㄹ 

둠)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국기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는「지금 바로 바다 위에 떠오는 

태양을 상징하며 우리 일본이 구미문명의 한가운데를 향해 약진하는 표시입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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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을 지었다. 그것이 유명한 「일장기 연설」이며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토는 그 이후에도 일본을 구미열강과 대등한 힘을 가진 근대국가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다른 누구보다도 전력을 다해 메이지 정부의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 

●헌법 제정을 향한 노력● 

이토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헌법제정과 국회개설이었다. 그는 1882(메이지 15)년부터 

1 년이상이나 유럽에 유학하여 독일의 헌법학자등에게서 강의를 받고 귀국하였다. 

1885 년에는 45 세로 초대 총리대신에 취임했다. 

그 후 수년동안 이토는 많은 사람과 의논하면서 헌법초안을 만들어냈다. 그는 헌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보수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결정과 법률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원칙을 관철했다. 그리하여 이토가 심혈을 기울인 대일본제국 헌법은 

1889(메이지 22)년에 발포되었다. 독일헌법 등을 따르면서도 일본전통에 의거한 그 

내용은 민간의 급진적인 자유민권론자나 제 외국의 언론기관에서도 상찬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이토는 다른 원로들과 달리 생애에 걸쳐 재산 축적도 없었고 누구와도 차별없이 

교제했다. 생전 그가 하던 말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술을 마시고 놀고 있을 때도 내 머리 속에서 항상 국가라는 두글자가 떠난 적이 

없다. 나는 자손이나 집안 일을 생각한 적이 없다. 언제나 어디서나 국가에 관한 일만 

생각한다 」.  이토의 활약을 지탱한 것은 바로 이「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다. 

 

한반도와 일본 

●일본독립과 한반도● 

동아시아 지도를 봅시다.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약간 떨어져 바다에 떠있는 

섬나라이다. 그 일본을 향해 대륙으로부터 한쪽 팔과 같이 한반도가 튀어나와 있다. 

양국의 이 지리적인 관계는 오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예로부터 한반도로부터는 중국등의 발전된 문명이 일본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에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미친 적도 있다. 일본은 중국과 한반도의 

동향에 주의를 해야만 했다. 일본이 고대 율령국가를 형성한 것도 동아시아 내에서 

자립할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카마쿠라시대에 원구(元寇)의 거점이 된 것도 한반도였다. 반대로 토요토미 히데요시 

(豊臣秀吉)가 한반도에 대군을 보낸 적도 있다. 에도(江戶)시대에는 쓰시마번(對馬藩)을 

통해서 토쿠가와 막부와 조선의 우호관계가 이어졌다. 

●한반도 근대화와 일본● 

메이지 신정부는 정권수립 후 즉시 조선과 국교를 맺으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청조에 복속해 있던 조선은 외교관계 맺기를 거절했다. 조선을 개국시킨 1876 

(메이지 9)년의 일조수교조약은 그  제 1 조에「조선국은 자주의 나라」라고 명시했다. 

이는 청조의 영향으로부터 조선을 분리할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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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보다 더 무서운 대국은 부동항을 찾아서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1891 년에 시베리아 철도 건설에 착수하여 그 위협은 물밀듯이 

밀려왔다. 한반도가 동방에 영토를 확대해 가고 있는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알맞은 기지가 되고 섬나라인 일본은 자국의 방위가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에 일본은 조선 개국후 근대화를 시작한 조선에 대해 군제개혁을 원조했다. 

조선에서도 시찰단이 와서 메이지 유신의 성과를 배우고자 했다. 조선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도 

중요했다. 

●조선을 둘러싼 일청의 대립● 

한편 청은 동아시아 정세를 다른 각도로 파악하고 있었다. 1879 년에 오랫동안 

청나라에도 조공해 온 류큐가 오키나와현(沖繩縣)이 되고 일본영토로 편입된 것은 청 

조에 있어서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 후 청불전쟁에서 패하여 또 다른 조공국인 

베트남이 프랑스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조공국이 잇달아 소멸하는 것은 황제의 덕이 

쇠퇴한 것을 의미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질서가 봉괴되는 위기를 나타낸 

것이었다. 

그래서 청은 마지막 유력한 조공국인 조선을 잃지 않으려고 일본을 적국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일본이 일청(日淸)・일러(日露)의 두 전쟁을 치루게 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있었다.  

 

57 일청전쟁 

조선조를 둘러싼 일본과 청나라의 항쟁 

일본은 조선 개국후 그 근대화를 도와주기 위하여 군대제도 개혁을 원조했다. 그러나 

1882(메이지 15)년에 개혁에 뒤지고 냉대받는 것에 불만을 가진 일부 서반들의 폭동이 

일어났다(임오군란). 청은 그 기회를 타 수천명이나 되는 군대를 파견하여 즉시 폭동을 

진압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1884 년에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따라 근대화를 향상시키려 했던 김옥균들의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그때도 청의 군대는 이를 탄압했다(갑신정변). 한반도에서 

청조와의 세력다툼에 두번 패배한 일본은 청과의 전쟁을 예상하고 급속히 군비를 

확장하여 마침내는 거의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다. 

 

일청전쟁과 일본의 승인(勝因) 

1894(메이지 27)년에 한반도 남부에서는 갑오 농민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폭동이 

일어났다. 농민군은 외국인과 부패한 관리을 추방하고자 하여 한 때는 한반도 일부를 

제압 할 정도였다. 소수의 병력밖에 없던 조선왕조는 청에 진압을 위한 출병을 

요청했는데 일본도 청과의 합의를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여 일청 양국의 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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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여 일청(日淸)전쟁이 시작했다.  

전장은 조선 외에 만주(중국 동북부) 남부등으로 확대되고 일본은 육전과 해전 

모두에서 청을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일본이 승리한 원인으로는 신병기 장비에 군대 의 

훈련・규율 등이 복합된 것을 들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전 일본인의 국민으로서의 

의식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모노세기조약과 삼국 간섭 

1895(메이지 28)년, 일청 양국은 시모노세키(下關)조약을 체결하고 청은 조선독립을 

인정함과 동시에 일본정부의 재정수입의 약 3 배에 해당하는 배상금 약 3 억엔(2 억량)을 

지불하고 랴오둥반도(遼東半島)나 대만 등을 일본에 양도했다. 

「잠자는 사자」로 불리어 그 저력을 두려워하던 청나라는 세계의 예상과는 반대로 

신흥국 일본에게 맥없이 패하여 고대로부터 이어진 동아시아의 질서는 붕괴되었다. 

중국은 순식간에 열강각국의 분할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구미열강과 쉽게 대등해 질 수는 없었다. 동아시아에 야심을 가진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권유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일본을 재촉했다. 그것을 삼국간섭이라고 한다. 청나라를 무너뜨렸다고 

해도 혼자 힘으로 3 국에 저항할 힘을 가지지 못한 일본은 할 수 없이 일정액의 

환부금과 랴오둥반도를 바꾸고 놓아주어야만 했다. 일본은 중국의 고사에 있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을 슬로건으로 하여 관민 일체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국력의 충실에 진력했다. 

 
58 일러(日露)전쟁 
일영동맹 
삼국 간섭후,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 어느 쪽과 동맹을 맺을것인가의 선택에 쫓기어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었다. 논쟁의 촛점은 러시아에 대한 견해이었다. 러시아는 
1900 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의화단사건을 구실로 만주(중국 동북지방)에 2 만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주류시켰다. 러시아가 만주에 머문채 한반도로 나오지 않도록 
러시아와 교섭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논쟁에 결말을 지었던 것은 외교관인 코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가 제출한 의견서 
였다. 그는 일로와 일영, 어느쪽 동맹이 일본의 국익이 될지를 논했으며 일영동맹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무라 의견서는 정부방침으로 채택되었으며 그에 의거하여 
교섭한 결과, 1902(메이지 35)년에 일영(日英)동맹이 체결 되었다. 일영동맹은 그후 
20 년동안 일본의 안전과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 
 
일러 개전(開戰)과 전투 행방 
일본의 10 배나 되는 국가예산과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는 만주에 병력을 증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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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북부에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그대로 묵시하면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은 일본이 
맞설 수 없을 정도로 증강될 것은 분명했다. 정부는 시기가 늦게 될 것을 우려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할 결의를 굳혔다.  
1904(메이지 37)년 2 월, 일본은 러시아 군함에 공격을 개시하고 일러전쟁을 시작했다. 
전장이 된 곳은 한반도와 만주였다. 1905(메이지 38)년에 일본육군은 고전 끝에 
여순(旅順)을 점령하고 봉천(奉天)회전에서 승리한다. 

러시아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발트해에 발틱함대를 파견했다. 함대중 38 척이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여 인도양을 횡단하여 약 7 개월에 걸쳐서 일본해(동해)에 왔다. 
그것을 맞아 싸운 일본 연합함대는 토오고오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사령장관의 지휘하 
에서 병사의 높은 사기와 능숙한 전술로 발틱함대를 전멸시키고 세계의 해전역사에 
남는 경이적인 승리를 거뒀다.(일본해 해전) 
 
세계를 변화시킨 일본의 승리 
일본해 해전에서 승리했을 때 일본은 이미 외국으로부터의 차관과 국채로 처리해 왔던 
국가예산의 8 년분에 상당하는 군사비를 다 사용했다. 장기전이 되면 러시아와 국력의 
차이가 생겨 형세가 역전될 것은 명백하였다. 미국 대통령 T.루스벨트는 일본에 가장 
유리한 시기를 골라서 일러간 강화를 중개했다.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열린 강화회의 

결과, 1905(메이지 38)년 9 월에 포츠머스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조선)(1897 년, 조선은 국명을 대한제국이라고 개칭했다)의 
일본에 의한 지배권을 러시아에 인정하도록 하고, 중국 랴오둥반도 남부(후에 일본은 
칸토오슈(關東州)라 칭함)의 조차권(租借權)을 취득하여 남만주에 러시아가 건설한 
철도의 권익을 양도 받아 사하린 남부(남 카라후토)의 영유를 인정받았다. 한편 
배상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하려 해도 국력이 한계에 달한 것을 
모르는 국민의 일부는 이를 불만으로 여겨 폭동을 일으켰다(히비야 화공 사건) 

일러전쟁은 일본의 생존을 건 전쟁이었다. 일본은 그 전쟁에 승리하고 자국(自國)의 
안전보장을 확립했다. 근대국가로 탄생한지 얼마 안되는 유색 인종국인 일본이 당시 
세계최대의 육군대국인 백인제국 러시아를 이긴 것은 식민지로 있던 민족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황색인종이 앞으로 백색인종을 위협할 
것을 경계하는 황화론(黃禍論)이 구미에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59 세계열강 대열에 낀 일본 

일본국가의 새로운 과제 

일청・일러의 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본은 구미열강의 압력 하에서 독립을 유지 

하려는 토쿠가와 막부말기 이래의 목표를 달성했다. 일본의 국제적인 지위는 향상되어 

세계열강의 대열에 들어갔다. 근대 일본의 건설은 여기에서 완성되었다. 

하지만 국제적 지위 향상은 일본국가로서는 무거운 시련이 부가되는 것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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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유일한 유색인종 대국으로 구미열강으로부터 경계을 받게 되었다. 

 

한국합병 

일러전쟁 후, 일본은 조선에 조선통감부를 두고 지배를 강화했다. 구미열강은 영국의 

인도, 미국의 필리핀, 러시아의 외몽고(지금 의 몽골국)등 자국(自國)의 식민지나 

세력권의 지배를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에 한국을 영향하에 넣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 조선합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910(메이지 43)년, 일본은 무력으로 한국 국내의 반대를 누르고 합병을 

단행했다(한국합병).  

한국국내에는 민족의 독립을 잃는 것에 대한 심한 저항이 일어났고 그후에도 

끈질지게 독립회복 운동이 진행되었다. 

한국 합병후 설치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관개시설 등을 정비 

하고 토지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토지 조사 사업으로 지금가지 해 오던  

경작지로부터 쫓겨나는 농민도 적지않았고 또한 일본어 교육등 동화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반감은 커졌다. 

 

제 5 장 세계대전 시대와 일본 

제 1 절 제 1 자 세계대전의 시대  

64 베르사이유 조약과 대전후의 세계 

아시아의 독립운동 

대전 후, 민족자결의 기운이 고양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도 민족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인도에서는 비폭력주의의 지도자인 간디나 네루가 약속된 인도의 자치를 영국에 

요구했다. 영국은 그것을 탄압했지만 민족독립에 대한 움직임은 오히려 규모가 커졌다.  

일본 지배하에 있던 조선에서는 1919 년 3 월 1 일에 구(舊)국왕의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서울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데모 행진을 했다. 그 

움직임은 순식간에 조선전체에 퍼졌다(삼일독립운동). 그 때 조선총독부는 무력으로 

그것을 탄압했지만 그 후에는 무력으로 억압하는 통치방법을 변경했다.  

중국에서는 파리 강화회의에서 일본이 중국의 구(舊)독일 권익을 계승하게 되자 

1919 년 5 월 4 일에 북경의 학생대모를 계기로 항의운동이 일어났다(오사운동). 이 

운동은 그후 중국 각지에 확산되어 갔다. 

 

제2절 제 2 자 세계대전의 시대 

73 제 2 자 세계대전 

나치스 독일과 유럽 전쟁 
제 1 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은 1933 년에 나치스당의 히틀러가 정권에 오르고 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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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박해하는 한편 무력에 의해 영토를 회복하고 확장시켰다.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데다가 1939 년 9 월에 폴란드에 전격적 으로 침공하여 이를 소련과 

분할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였으며 제 2 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1940 년에 독일군은 서유럽에 침공하여 파리에 입성, 프랑스를 항복시켰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삼국 군사동맹의 실패 

일본은 유럽에서의 독일승리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1940(쇼오와 15)년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포함한 일본, 독일, 

이탈리아 삼국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먼 두 유럽국과의 군사동맹은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게다가 영국을 지원하는 미국과의 대립을 심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1941(쇼오와 16)년 4 월에 일본은 소련과도 일・소 중립조약을 맺고 두 조약으로 

압력하여 미국을 양보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 해 6 월에 독일이 소련에 침공하여 그 

의도는 깨졌다. 

 

경제봉쇄로 압박받는 일본 

일본은 석유 수입선을 찾아서 인도네시아를 영유하는 네덜란드와 교섭하던 것이 

단절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영국・중국・네덜란드의 4 개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리하게 몰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는 ABCD 포위망이라 

불렸다. 

1941 년 4 월, 악화된 일미(日美)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일미교섭이 워싱턴에서 

시작되었지만 교섭은 성립되지 않았다. 7 월에 일본의 육해군은 사이공(지금의 호치민)에 
들어갔다. 그것을 남부불인진주(南部佛印進駐)라 한다. 사이공은 일본의 남진 거점이 
되는 군사상의 중요지점이었으므로 위기감에 쌓인 미국은 즉시 재미 일본자산의 
동결과 일본에 대한 석유수출 전면금지로 보복했다. 8 월에는 미・영 양국은 대서양 

상에서 회담을 열고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여 영토 불확대, 국경선 불변경, 민족자결등 

양국의 전쟁목적을 강조했다. 일미교섭은 계속되었지만 진전은 없었다. 11 월에 미국은 
일본이 중국 ・ 인도지나로부터 무조건적인 전면 철퇴를 요구하는 강경한 제안 (헐 
노트)을 강요하였다. 그것을 최후통고라고 받아드린 일본정부는 최종적으로 대미개전을 

결심한다. 
 

74 대동아 전쟁(태평양 전쟁) 

진주만 공격 

1941(쇼오와 16)년 12 월 8 일, 일본해군은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기지를 공습하고 미국 

의 태평양 함대에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가했다. 이 작전은 미국의 주력함대를 

격파하고 태평양의 제해권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당일, 일본 육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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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반도에 상륙하여 영국군을 격파하면서 싱가포르를 향하여 진군했다. 
일본은 미국과 영국에 선전 포고하고 이 전쟁은 「자존자위」를 위한 전쟁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정부는 이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명명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 포고하고 제 2 차 세계대전은 일본・독일・이탈리아의 추축국과 미국・영국・

네덜란드・소련・중국의 연합국이 전세계에서 싸우는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미국과 영국에 대한 개전을 뉴스로 알게 된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그 후 잇달아 

전해지는 戰果에 도취해 있었다. 다른 한편 미국정부는 일본의 교섭중지 통고가 진주만 
공격보다 늦어진 것은 비열하게 속여서 공격한 것이라고 자국민들에게 선전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군사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지금까지 전쟁에 반대했던 미국 
국민에게 “Remember Pearl Harbor” 를 슬로건으로 하는 대일전쟁을 향해 단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암전(暗轉)하는 전국 
일본의 첫 승리는 놀랄 만큼 훌륭했다. 말레이반도에 상륙한 일본군은 불과 70 일만에 
반도 남단의 싱가포르에 있는 영국군의 요새를 함락시켰다. 연합국 측의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것도 있고해서 순식간에 일본은 광대한 동남아 전역을 점령했다. 

그러나 1942(쇼오와 17)년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연합함대는 미국해군에 
패하여 항공모함 4 척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계기로 미군은 반전했다. 일본은 제해권을 
잃고 보급로도 끊어졌으며 수송선은 미국 잠수함에 의해서 잇달아 침몰되었다. 일본과 
미국의 생산력 차이도 점차 표면화되어 일본군은 부족한 무기・탄약으로 고전했지만 
일본 장병들은 투철한 전투 정신을 발휘해서 잘 싸웠다.   
 
75 대동아회의와 아시아각국 
아시아에 확산되는 독립에 대한 희망 
일본의 서전 승리는 동남아 또는 인도 사람들에게 독립에 대한 꿈과 용기를 키웠다. 
동남아에 있어서 일본군의 저돌적인 진격은 현지 사람들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군 포로가 된 영국군 인도인병사중에서 인도 국민군이 결성되어 
일본군과 협력하여 인도를 향해 진격했다. 인도네시아나 버마에서도 일본군의 지도로 
군대가 결성되었다. 
 
대동아회의  
일본은 이들 아시아 각지역에 전쟁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며 동시에 그 결속을 
나타내기 위해 1943(쇼오와 18)년 11 월에 토쿄(東京)에서 대동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연합국의 대서양 헌장에 대항하여 대동아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각국의 
자주 독립, 상호제휴에 의한 경제발전, 인종차별 철폐를 강조했다. 그 회의 이후 일본은 
구미 세력을 배제한 아시아인에 의한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을 전쟁의 명목으로 보다 



22 

확실하게 내세우게 되었다. 
아사아각국과 일본  
이 전쟁은 전장이 된 아시아 여러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와 괴로움을 끼쳤다. 특히 
중국의 병사나 민중에게는 일본군 침공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일본은 점령한 동남아 각지에서 군정을 강요했다. 현지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구미 
각국에서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군정에 협조했다.  

그러나, 일본 점령지역에서는 일본어 교육이나 신사 참배등의 강요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연합군과 결탁한 한일 게릴라 활동도 일어나 일본군은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일반시민들을 포함한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또한 전쟁말기에 일본이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식량부족이나 현지 사람들이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후에 일본이 패전하여 철퇴한 뒤에 이들 식민지는 거의 십여년 동안 잇달아 
자력으로 독립을 달성했다. 일본군 병사중에는 현지에 남아 독립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본의 남방진출은 원래 자원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아시아 
각국에서 시작한 독립의 움직임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 때문에 패전 후에 일본은 그 나라에게 배상했다.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의 사상도 
일본의 전쟁이나 아시아 점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76 전시하의 생활 
국민의 동원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은 일선 군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이나 교육, 

문화등 모두를 걸고 하는 총력전 시대가 되었다. 일본도 일중(日中)전쟁의 발발과 함께 
물자, 경제, 산업, 교통등 모두를 정부가 통제하고 운용하는 총동원 체제를 만들었다. 
전쟁에 따른 물자 부족으로 국민의 생활에서도 순면・순모제품이나 가죽, 고무제품등이 
사라졌다. 정부는 국민정신의 총동원운동으로 소비절약이나 저축증강등을 호소했다.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의 전쟁상황이 악화되자 국내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징용을 했고, 중학교 3 학년이상의 학생은 근로동원, 미혼여성은 
여자정신대로서 공장에서 일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생은 징병유예가 취소되고 
출정하도록 했다(학도 출진). 

한반도에서는 일중전쟁 개시후 일본식 이름을 쓰게 하는 창씨개명(創氏改名)이 
실시되었고, 조선인을 일본인화 하는 정책이 강화되었다. 전쟁말기에는 징병이나 
징용이 한반도나 대만에도 적용되어 현지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희생이나 괴로움을 
강요하게 되었다. 또한 수 많은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일본의 광산 등에 강제로 
연행되어 심한 조건하에서 일할 것을 강요했다.  

물질적으로도 모든 것이 부족해서 사찰의 종 등, 금속이라는 금속은 전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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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출되어 생활물자는 극도로 궁핍해 졌다. 그러나 이 같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열심히 일 하고 잘 싸웠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를 바라고 하는 행동이었다. 
 
77 종전외교와 일본의 패전 
얄타에서 포츠담까지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모두 전쟁의 대세가 밝혀져가고 있었다. 1945 년 2 월에 소련 
크림반도 얄타에는 미국・영국・소련 3 개국 수뇌가 모여서 연합국측의 전후 처리에 관해 
의논했다(얄타회담).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련 참전을 요구했다. 스탈린은 독일과의 전쟁이 끝나고 3 개월 후에 대일 참전한다고 
회답했고 그 대신에 일본령 사할린 남부와 치시마(千島) 열도를 요구해 미국과 소련은 
이에 합의했다. 

4 월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고 부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으로 
승격했다. 연합군이 독일에 침공하자 히틀러는 자살했고 베를린은 폐허가 되어 5 월에 
독일은 무조건 항복했다.  

7 월에 베를린 교외의 포츠담에서 미영소 3 개국 수뇌가 모였는데 26 일에 일본에 
대한 전쟁의 종결 조건을 가리킨 포츠담선언을 미영중  3 개국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원폭 투하와 소련 침공 
일본정부 안에서는 오키나와를 점령당한 6 월쯤부터 전쟁의 종결을 둘러싼 최고지도자 
회의가 몇번씩이나 열렸다. 일본정부는 대일참전을 비밀리에 결정했던 소련에게 그런 
사실도 모르고 미국과의 종전에 대한 중개를 요청했다.  

포츠담선언이 발표되자 스즈키 칸타로(.木貫太郞)수상이나 주요 각료는 조건부 
항복요구라는 점에 착목하여 그것을 수락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육군이 
반대하여 본토결전을 주장하고 양보하지 않았다. 정부는 잠시 소련의 중개에 대한 
회답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 가운데 8 월 6 일에 미국은 세계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廣島)에 투하했다. 그런 상태에 놓여진 이상 일본정부도 종전을 서두를 수 
밖에 없었다.  8 일에 소련은 일소 중립조약을 어기고 일본에 선전 포고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9 일에 만주로 침공해 왔다. 또 같은 날, 미국은 나가사키(長崎)에도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천황 결단을 내리다 
9 일 심야, 쇼오와 천황이 참석하여 어전회의가 열렸다. 포츠담선언의 즉각적인 수락에 
관한 의견은 찬부 동수가 되었다. 10 일 오전 2 시, 스즈키 수상이 천황 앞으로 나가서 
결단을 재촉했다. 천황은 포츠담선언 즉시수락에 따른 일본의 항복을 결단했다. 
8 월 15 일 정오에 라디오의 옥음(玉音)방송으로 국민은 기나긴 전쟁의 종결과 일본 
패전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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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이후 일본국민이 처음으로 체험한 패전이었다. 일본의 항복으로 제 2 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다. 대전 전체의 전사자는 2200 만명이었고, 부상자는 

3400 만명으로 추정된다. 

 

제3절 일본의 부흥과 국제사회 

79 점령정책의 전환과 독립회복 

국제연합과 냉전개시 

1945(쇼오와 20)년 10 월에 연합국은 두번의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제연합(UN)을 결성했다. 그러나 전쟁의 싹은 없어지지 
않았다. 동유럽을 점령한 소련은 각국의 공산당 활동을 통해 서유럽까지 공산주의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미국은 그 영향력을 막기 위하여 서유럽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하고 1949 년에는 소비에트연방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결성했다. 
한편, 소련도 1949 년에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NATO 에 대항하여 1955 년에 

동유럽각국과 바르샤바조약기구(WTO)를 결성하였다. 독일도 동서로 분단되었으며 
세계는 미국이 이끄는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이 이끄는 공산주의 진영이 세력을 다투는 
냉전시대로 돌입했다. 
중국은 일본에 패전후 그때까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손을 잡았던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내전을 재개했다. 1949 년에는 모택동(毛澤東)이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한편 장개석(蔣介石)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피했다. 한반도에서는 1948 에 남쪽에는 미국이 지지하는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소련의 영향하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이 만들어져 대립했다. 
그리하여 냉전은 동아시아로 확산되었다. 
 
점령정책의 전환 
냉전이 시작되자 미국은 일본의 경제발전을 억제했던 정책을 전환시켜, 일본을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발전된 경제력을 가진 자유주의 진영의 강력한 일원으로 
성장시킬 방침으로 변경시켰다. 
1950 년 6 월에 북한은 남북 무력통일을 목표로 소련의 지지하에 갑자기 한국을 
침공했다. 한국군과 맥아더장군이 지휘한 미군을 주체로 한 UN 군이 그에 반격했지만 
전황은 일진일퇴를 되풀이하며 전쟁은 1953 년에 휴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6.25 전쟁). 일본에 주류하는 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한 후의 치안유지를 
위해 일본은 GHQ(연합국군총사령부)의 지령으로 경찰예비대(지금의 자위대)를 
설치했다. 또한, 일본은 미군에 많은 물자를 공급하였고 일본경제는 회복했다(조선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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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경제대국・일본의 역사적인 사명 
81 세계의 기적・고도경제성장 
외교 관계의 진전 
1965(쇼오와 40)년에 일본은 한국과 일한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여 

유상 2 억달러, 무상 3 억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했다. 
미국의 통치하에 있던 오키나와는 조국 복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내각은 비핵 삼원칙을 표명하고 핵병기없이 기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 1972(쇼오와 47)년 5 월에 

오키나와 본토 복귀가 실현되었다. 
1970 년대가 되면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북베트남을 지원하는 소련에 대한 견제도 

있고 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양국관계는 정상화를 향했다. 이어 1972 년 9 월에 
타나카 카쿠에이(田中角榮)수상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일중(日中) 공동성명에 조인하여 
일본과 중국의 국교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에 의해 대만의 중화민국과의 국교는 
단절되었다. 그후 1978 년에는 일중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되었다. 
 
 
追加 

이때, 일본군에 의해서 중국 군민에 다수의 사상자가 생겼다(남경사건). 더우기, 이 

사건의 희생자 수등의 실태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 의문점이 생겨서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오늘날에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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